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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Stage 1472 

계절 테마 콘서트, 하우스 콘서트, 대관공연 등 

S1472 및 별빛내린천 일대를 활용한 완성도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 Visual 1472 

복합, 공공미술, 미디어아트, 아트페어 등 다채로운 

전시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시각예술 작품의 창작, 발표, 유통까지 단계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창작자와 관객 모두를 위한 

수준높은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Media Art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별빛내린천을 

무대삼아 S1472 외부로 송출되는 특성화된 

미디어아트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Networking

소셜룸, 아티스트룸 등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예술인 창작공간, 동호회 그룹모임, 연습, 회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Information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2-1 (서울 관악구 관천로 53)

운영시간	 	 화-토 10:00~21:00, 일 10:00~18:00 (월요일, 공휴일 휴무)

주차	 	 신림동 제2공영주차장

홈페이지		 www.gfac.or.kr

전화	 	 02-6357-5000~3

SNS	 	       s1472.official 

대관 안내 							        
								             대관 QR코드
대관시설		  스타라운지, 소셜룸, 아티스트룸					   

대관절차		 홈페이지 예약 → 대관 승인 → 시설 이용

예약기한		 대관 3일전까지 

대관신청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 참조

문의		  02-6357-5003

약도		

순대타운신원시장

패션문화의거리

남부순환로 신림역 (2호선/신림선)봉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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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5번 출구 방향 5분거리



S1472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는 

차량중심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변환하여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조성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관악문화재단과 관악구청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치수과 등 6개 부서가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이 공간을 내어줄 수 있을지 

소통하고 고민하며 별빛내린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S1472를 탄생시켰습니다.

STAR

STATION

SPECIAL

SPACE

SOUL

S IGNATURE

& EVERY YOUR S

수많은 의미를 담고있는 S와 

지번명(신림동 1472-1)을 결합해 

‘S1472’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Space

스타라운지 Star Lounge

전시·공연 등 자유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물의 발표 장소로 

활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입니다.

시그니처라운지 Signature Lounge

전시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유리창을 통해 별빛내린천을 감상할 수 있는 

S1472의 뷰 명소입니다. 

소셜룸 Social Room 

별빛내린천을 배경으로 주민 네트워킹,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3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야외 테라스가 마련되어있는 공간입니다. 

발표용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룸 Artist’s Room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지역 예술인 창작지원 

공간입니다. 최대 7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발표용 

기기와 프린터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도림천(별빛내린천)에 위치한 S1472는 새로움과 다양한 시도를 담아내는 오픈플랫폼입니다.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 4개 구를 관통하는 도림천(별빛내린천)에 위치한 

S1472는 미디어아트, 도시 간 콜로키움 등 새로운 표현 방식의 모든 도전과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청년 공간입니다.

1층		  스타라운지, 공유주방(안내데스크)

 
2층		  시그니처라운지, 소셜룸, 아티스트룸, 운영사무국

외관 디자인

비주얼 아티스트 ‘빠키(VAKKI)’는 암스테르담, 베를린,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백남준 아트센터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 전시 및 애플, 현대자동차 등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활발하게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청년 예술가입니다. 

차가운 철제 컨테이너였던 S1472는 다양한 색상과 도형을 

활용한 그의 디자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